공부 잘하는 방법이란?


우리나라 학생들은 귀 따갑도록 똑바로 앉아서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엄숙한 표정과 자세를 중요시하여 일수족일투족을 절도 있게 보여야 한다고 믿었던 영국 청교도들이나 바른 자세에서 바른 정신이 나온다고 믿었던 우리나라 선비사상의 산물일 뿐이다.
공부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몰두할 때 가장 잘 된다.
자세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한번 굳어진 습관을 바로잡기란 그 자체만으로도 벅찬 일이어서 공부하면서 자세까지 바로 잡으려고 하면 둘 다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바른 자세는 쉬는 시간에 별도로 연습해서 교정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특집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일본 과학자들이 행한 기억력 테스트에서 책을 읽으며 무엇인가를 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20퍼센트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한다. 사람은 두뇌 활동과 함께 입을 움직이려고 하는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즉 두 활동은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껌을 씹지 말라는 선생님들은 이와 같은 두뇌 기능을 잘못 알고 계시는 셈이다. 껌을 씹으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몸의 리듬도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미국의 교육학자들은 사람의 몸을 규칙적으로 흔들거나 음악을 들으며 리듬을 타면 뇌의 주파를 민감하게 만들어 기억력과 이해력을 증진시킨다고 믿는다.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앉아서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은 우리나라 학생들을 너무 오랫동안 짓눌러 왔다. 자기에게 가장 편한 자세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교육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공부는 자신에게 가장 재미있는 방법과 자기에게 가장 편한 자세로 해야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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